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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  
 
미 하원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 외국인, 
외국 단체, 각국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전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는 바이다. 
 
2005년 8월 29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걸프만 지역을 
강타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재해를 경험한 다른 많은 국가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번 재해의 피해규모가 알려지자, 외국인 및 단체 또 각국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고, 또 많은 위로와 격려의 메세지가 대통령과 의회, 피해지역의 주정부에 
전달되었다. 
 
이에 미 하원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에게 구호품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 
외국인과 기관, 각국 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조항 2. 하원 서기는 이 결의안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국무장관이 
각국 정부에게 보낼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